
공부하는 마케터 

김기석입니다.
개발자 분들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 직접 경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마케터가 되기로 했고 
직업 정체성 부캐로 임명했습니다. 

🙂



능력1. 세상만사 ‘글쓰기’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건 
“잘한다” 소리를 들은 것은 글쓰기입니다. 

마케터의 처음 시작은 출판사였습니다. 
그전에 하던 일들과 접점이 없었는데 채용이 된 것은 
책을 읽고 리뷰해놓은 글들이 포트폴리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블로그를 위시한 모든 SNS 
- 뉴스레터부터 문자까지: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 채용공고·자소서 제목 등 

모든 것이 카피이며, 글쓰기입니다.

공부하는 마케터 = 공마



글을 잘쓴다 = 끝까지 읽게 한다

‘10년간 서울대 도서관 대출순위 1위’ 
‘한국에서 20년 넘게 베스트셀러인 유일한 인문서적’ 
약 800페이지, 1kg 넘는 무게로 유사시 벽돌로 사용가능한 그이름. <총,균,쇠> 
이런 책의 특징은, 다들 제목은 아는데 책의 핵심 메시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글에서 ‘총균쇠 리뷰’를 검색해보세요. 

한때는 1위였는데 현재 3위로 노출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총균쇠 리뷰 텍스트 콘텐츠 중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 읽힌 것은 1,2위 포스팅이 아닙니다. 제 글 뿐입니다.

공부하는 마케터 = 공마

https://www.google.com/search?q=%EC%B4%9D%EA%B7%A0%EC%87%A0+%EB%A6%AC%EB%B7%B0&rlz=1C5CHFA_enKR933KR933&oq=%EC%B4%9D%EA%B7%A0%EC%87%A0+%EB%A6%AC%EB%B7%B0&gs_lcrp=EgZjaHJvbWUqBggAEEUYOzIGCAAQRRg7MgYIARBFGD0yBggCEEUYPDIGCAMQRRg90gEIMjA3MmowajSoAgCwAgA&sourceid=chrome&ie=UTF-8


증거

자잘한 곳은 빼고, 유명한 곳엔 이정도 퍼져 있네요. 모아봤습니다. 
(클릭하면 링크로 이동) 

다음카페: 이종격투기, 여성시대, 엽기 혹은 진실, 도탁스 
남초: FM코리아 / 여초: 더쿠 

사람들의 문해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시대로 갈수록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능력은 중요해집니다. 

카드뉴스 콘티, 영상 원고 등등…  
마케팅 콘텐츠의 형식은 다양합니다만 
그 모든 것의 근간은 글쓰기입니다. 

공부하는 마케터 = 공마

https://cafe.daum.net/ssaumjil/LnOm/2217070?svc=cafeapi
https://cafe.daum.net/subdued20club/ReHf/3038935
https://cafe.daum.net/truepicture/Qt7/1307605
https://cafe.daum.net/dotax/Elgq/2901119?svc=cafeapi
https://www.fmkorea.com/?mid=best&document_srl=1919108425
https://theqoo.net/square/1833714098


잘 썼나, 반응 볼까요?

저는 마케터의 가장 중요한 역량을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보면 그 사람의 논리력과 사고력을 알 수 있으니까요.



능력2. 영상 제작

이 시대에 마케터로 살다보니 영상과 강제로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외주 제작 맡길 영상  
콘티와 원고 작성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직접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가 활용하는 매뉴얼 영상이었기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 경험만으로는 유튜브와 친해질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만들다보니 유튜브도 해보고 싶어진 저는

공부하는 마케터 = 공마



지금은 라디오 유튜브 시대

공백기 동안 갈증을 해소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6개월 정도 매달려서 
제맘대로 마음껏 해봤습니다.  

모은 구독자는 2천명 대.  
개별영상 최대 조회수는 15만. 

수영을 하는 최고의 방법은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촬영/편집 전문가는 아닙니다. 유튜브로 전업할 사이즈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마케터 = 공마



능력3. 기획

기획만큼 모든 곳에 붙는 단어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출판 기획, 이벤트 기획, 마케팅 기획, 상품 기획… (등등) 

제 능력치중 하나로 내세우는 
기획이란 단어, 스스로 정의해봅니다. 

함께 일하는 모두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도 만들기

공부하는 마케터 = 공마

🗺



기획 = 문제 파악 ➡ 해결

친구들과 오랜만에 보기로 했습니다. 
카톡방에 괜찮은 음식점, 카페 등을 올리기로 했는데 
하나둘 쌓이다보니 수십개가 되어,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일일히 톡방에서 보고 판단하기엔 
몇십개의 링크를 눌렀다가, 다른 앱으로 갔다가 
카톡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는데, 생각만 해도 피곤했습니다. 

카톡 투표기능을 만들려고 생각해보니  
이것도 task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 정보가 많은데 흩어져있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공부하는 마케터 = 공마



내 최소한의 공수로

모두의 최선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 

잠시 고민 후, 저는 구글 시트를 
만드는데 10분을 씁니다. 

설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다수결로 좋아하는 곳을 정하면 
무리중 한 명이 알레르기가 있거나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맞춰주느라 간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마케터 = 공마



설계 핵심 = 거부권

‘여긴 넘 좋다’가 똑같이 2표를 얻어도 
‘거부권’이 찍혀있는 곳보다는 
‘상관없다’가 찍혀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결론나도록. 
가능한 최선의 의사결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별다른 설명없이 제가 예시로 투표해놓은  
스샷만 보고 이해할 수 있었고 
바쁘거나 이래저래 상관없는 사람은 안해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마케터 = 공마



회사에서 기획은

- 소통 비용 
- 불필요한 오해 ➡ 이로 인한 감정 낭비 
- 일에 친목, 정치질 등 노이즈가 끼는 것 
- 말꼬리잡기, 기싸움 등은 ‘최소화’ 하고 (사람사는게 아예 없을순.. 없더라고요 🥲)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며 
밀도높은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 
예시에서 보셨듯이, 회사에서만 통용되는 능력치가 아닌 
인생 전반에 활용되는 능력이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기획력 = 낭비와 소모를 줄여주는 힘.

공부하는 마케터 = 공마



능력4. 팀플, 리더십

지잡대 출신입니다. 한 학기 다녀보니 등록금 아까워서 바로 군대를 갑니다. 
복학할까, 편입할까 고민의 결론 ➡ 여기서 과탑도 못찍는데 무슨 편입이야? 

“과탑 찍어보고 편입을 하던가 말던가 하자” 

경영학과였습니다. 
모든 과목에 조별과제 + 발표수업이 있었습니다. 

제 일의 기본기는 조별과제 잔혹사 무패 라는 기록을 만들어낸 
이시절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팀플과 리더십은 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A 학점을 놓치지 않으려면요.

공부하는 마케터 = 공마



결과 = 모든학기 장학금

그때 형성된 팀플 성공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1. 최대한 좋은 팀을 꾸린다. (인사만사) 

2. (랜덤 조편성으로 의욕없는 팀원이 배정된 경우) 
동기부여를 시도함과 동시에 
무임승차는 없을 것임을 고지하여 
열심히 하는 팀원의 피해를 줄인다. 

3. 팀원의 장점과 동기를 파악해 업무를 배분한다. 

4. 빵꾸가 나면 책임지고 캐리한다.

공부하는 마케터 = 공마

편입은 어떻게 됐냐고요? 

장학금이 쏠쏠해서 걍 다니고 

빨리 취업하기로 했죠!



+@ 큰 교회 청년부

회사보다 팀플 잘 하기 어려운 곳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돈받고 출근해서 일함 / 학교: 돈내고 출석도 안해도 됨) 

학교보다 어려운 곳은? 교회입니다. 
돈도 안내도 되고, 출석도 안해도 됩니다.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면) 

20대를 불사른 200명이 넘는 큰 교회 청년부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아, 투표로 뽑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떠났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다양한 사람들을 리드해야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한참 먼저한 형/누나들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소통, 팀플, 리더십. 길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마케터 = 공마



능력 5. 손그림 + AI 활용

손그림만으로는 능력이라 꼽기 부족했는데.. 
인공지능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고 

둘을 결합하니 쓸만한 역량이 되었습니다. 

전문 디자이너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컨셉 아트, 캐릭터, 유튜브 썸네일 등을 만들 때 
활용하기에는 충분해졌다고 판단, 이에 기재합니다. 

(관련내용 링크)

공부하는 마케터 = 공마

https://brunch.co.kr/@gongma/576


툴

- 영상: Vrew, 프리미어 

- 뉴스레터: 스티비 

- 협업: 슬랙, 피그마, 트렐로, 지라, 노션, G Suite 

- 디자인: 달리, 미리캔버스, 캔바, 포토샵 

- 운영: 유튜브, 블로그, 브런치, 인스타, 페북, 트위터, 틱톡 

- 기타: 키노트, MS 오피스, 구글 ads, GA

공부하는 마케터 = 공마



기타 (부캐 페르소나별 구독자 수)

- 마케터 
- 브런치1: 494명 🟢 
- 커리어리: 395명 🟢 

- 에세이 작가 (22년, 출판사 제안 받아 출간됨) 
- 브런치2: 399명 
- 인스타: 300명 

- 유튜버 
- 유튜브 1: 2052명 (영상 수십개) 
- 유튜브 2: 47명 (영상 8개) 🟢 
- 유튜브 3: 42명 (영상 5개) 🟢

공부하는 마케터 = 공마

* 구독의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은 0 ➡ 1이며 
다음으로 어려운 구간은 1 ➡ 100입니다. 
 
저는 0에서 1을 만들고 
1 에서 100을 만드는 과정을 
이만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 🟢 = 최근 한달 이내 활동한 채널

https://brunch.co.kr/@gongma
https://careerly.co.kr/@gongma


연봉 1천이 한번에 올라도 거부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작아도 좋고,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다니고 싶은 회사만 다녔습니다. 

정형화된 포트폴리오와 기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물의 그럴싸한 사진과 프로젝트명은 

한 사람의 결과물이 아닌, 함께 일한 모두의 결과물이며 

정말 그만큼 기여했는지,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실제로 같이 일해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과 형식, 제게 맞는 옷으로 직접 꾸렸습니다. 
‘잘쓴 글 = 끝까지 읽게 되는 글’ 이라며 시작했습니다. 

결이 맞지 않는 곳은 끝까지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은 인연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부하는 마케터 

김기석입니다.

이쯤 되면.. 한번 뵐까요..? 😁


